우리의 생각과 삶을 민주 정치로 연결해 주는 활짝 열린 플랫폼을 꿈꿔봅니다.

배경
[bookmark: _GoBack]OFA 스터디를 준비하던 중 OFA의 탄생 배경과 이러한 조직을 참고하여 우주당이 나아갈 길을 논의하다가 ‘핵심은 시민 참여의 활성화’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난 1-2년 간 우주당을 활용하려고 나름 노력한 것에 비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 분석을 더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적인 제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주당의 비전
답답하고 분노한 시민이 한 사람의 활동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조직

그런데 왜 우주당은 내가 바라는 것만큼 활용되지 않을까?
1) 일단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2) 알게 되어도 가입 및 쉽게 활용하는 데에 진입 장벽이 있는 편이다.
3) 막상 가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가입하여 진입 장벽을 넘어 선 우주당원들만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며 확장성을 우려하게 된다. (실제로 확장성에 제한이 있다.)
4) 등등등

변화 방안
우주당에 가입하지 않아도 원하는 정치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우주당에 가입하지 않아도 그러한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모임에서는 갑자기 급하게 얘기하느라고 우주당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던가 뭔가 극단적인 표현을 썼던 것도 같은데 플랫폼을 공급하고 운영하며 성장시키는 주체로서의 우주당/당원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거 아시죠? ^^;;;)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1) 우주당 시점
우주당 외부의 원하는 수요자에게
- 모듈화된 표준 서비스 제공 (게시판 모듈, 투표 모듈, 서명 모듈, 위키 모듈, 자료실 모듈 등)
- 최소한의 맞춤형 부가 서비스 제공 (검색 기능, 알리미 기능, 모듈 간 연동 등)
- 향후 축적되는 노하우에서 우러나는 상담 및 조언 제공
2) 시민 시점
- 온라인 서명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우주당의 지원으로 서명 모듈이 있는 페이지를 만든다. 기본적으로 동 페이지의 주인이자 이를 운영하고 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은 본인. (동 페이지에는 우주당이 저작권자로서만 기재됨)
- 이슈/사례를 수집하고 싶으면 우주당의 지원으로 게시판/자료실/위키 등의 모듈이 있는 페이지를 만든다. 기본적으로 동 페이지의 주인이자 이를 운영하고 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은 본인. (동 페이지에는 우주당이 저작권자로서만 기재됨)
- 조직 내 토론 및 의사 결정 플랫폼을 만들고 싶으면 우주당의 지원으로 게시판/투표 등의 모듈이 있는 페이지를 만든다. 기본적으로 동 페이지의 주인이자 이를 운영하고 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은 해당 조직. (동 페이지에는 우주당이 저작권자로서만 기재됨)수요자의 시점으로 바라봅시다!
더민플 당시 ‘Awesome-democracy-apps’ 사이트가 있었는데, 해당 앱들에 대해서 각각의 로고와 이름만 나열되어 있어서 아카이브 정도의 역할만 했습니다. 어쩌다 관심 있는 사람이 찾아와도 일일이 열어보고 각각의 기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귀찮아서 한번 스윽 훑어보고 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새로운 우주당의 대문에는 주제/내용별 목록과 함께 수요자가 원하는 기능 목록도 보이면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명 운동을 하고 싶으세요? 온라인 토론을 하고 싶으세요? 조직의 의사 결정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세요? 찬반 투표를 해보고 싶으세요? 등의 메뉴가 있고, 각각의 메뉴에는 대표 사례가 함께 보여지며, 이러한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우주당이 제공하는 모듈과 이를 제공받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꼭 우주당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사이트/앱도 연결시켜 줄 수 있다면 ‘Awesome-democracy-apps’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제2의 더민플?)

등등등.

기대 효과
무언가 해보고 싶어하는 수많은 시민/조직들에게 온라인/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축적되다 보면 양질 전환의 법칙에 의해 플랫폼 자체도 진보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민주주의가 퍼져나갈 것이며 우주당은 세계 온라인 민주주의 운동의 텍스트북(교과서…라고 바꾸고 싶지만 july님이 좋아하시던 표현이라… ^^)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
한가지 문제는 바로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 (다른 말로 수익 모델의 문제?)
